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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미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
책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. 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입주 기업 
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‘최근 금리인상 배경과 경제적 영향, 기업의 대
응 과제’를 주제로 ‘제7회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혁신성장 플랫폼’을 개최
했다고 밝혔다.

○ IFEZ 혁신성장 플랫폼은 입주기업과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기업의 이슈화된 
주제를 상생발전 토론회, 분야별 소규모 미팅, 세미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
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다. 

○ 강사로 나선 장근호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장은 “최근 금리인상으로 
인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
로 예상된다.”며 “이에 대응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 노
력 등이 요구된다.”고 강조했다. 

○ 그는 이어 “글로벌 수요 둔화 및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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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크 요인과 환율 상승에 대비한 외화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
있다.”고 밝혔다. 

○ 행사에는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포스코건설, ㈜나우시스템즈, 다이후
쿠코리아(주), 경신홀딩스, 아이리스코리아 등 30여 개 기업 관계자와 한국
은행 인천본부 김규수 본부장과 인천테크노파크,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
단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인천대 등 유관기관과 대학 
관계자 등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최근 취임한 김진용 청장과의 상
견례, 입주기업과의 대화 등도 있었다. 

○ 김진용 청장은 인사말에서 “세계적 이슈인 고금리, 인플레이션 문제를 입주
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”며 “이번 
행사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활동과 투자 활동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책을 
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 


